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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
§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
▸학습내용

 1. 인공지능의 정의

 2. 인공지능 기술 이해

 3. 인공지능의 분류와 종류
 4.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

▸학습목표

 1.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인공지능의 종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인공지능 미래전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1)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A工知能)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영어 Artificial Intelligence의 한국식 표현
이다. 
영어 Artificial 어원 art, 즉 사람이 결합 시키다 fic, 즉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
성어로 사람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문자대로 해석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지능이다.
존 매카시(John McCathy)가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존 매카시는 인공지능을 학문적으로 세계 최초로 다루는 학술대회를 그 당시 본인이 재직 
중인 다트머스대학에서 개최하고 인공지능을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공
학과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을 지향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뇌에 의해 이루어지
는 학습, 인지와 의식, 이해, 소통, 문제 해결, 추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모방하여 알고리
즘으로 소프트웨어화 하고 이를 하드웨어에 장착하여 시스템을 만든다.
인공지능은 학자와 전문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인공지능(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인간의 학습능력, 추
론 능력, 지각 능력, 논증 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
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음,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
터 시스템.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인간의 지능과 같은 행동을 보이거나 이를 따라 할 수 있
는 컴퓨터 혹은 기계들의 능력 이라고 정의 한다.

2)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의 부흥기(1998-1920)
19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확산 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의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1997년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이후 미국의 유명 
퀴즈 프로그램 제퍼디에서 우승하면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한 높은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2006년 제프리 힌튼 교수가 ‘심층 신뢰망(Deep Belief 
Network)’ 이라는 논문을 통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다시 소개하면서 증폭하게 된다. 이후 
인공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 연구가 활발히 전개 되었고, 2016년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세기의 바둑대회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4:1로 이기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 2017년엔 범용 인공지능인 알파 제로가 34시간 만의 스스
로 학습으로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2018년에 알파폴드가 아미노산 염기서열
로부터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경쟁에 참여하여 현격한 차이로 우승하였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증명



되면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인공지능 기술 이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능이 작동하는 과정과 방식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인지, 이해, 학습, 논리, 정서, 계획, 문제 해결과 소통 능력, 의
사결정, 창의력 등을 포함하는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
양한 분야의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이미지와 영상을 보고 무엇인지 인식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다양
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학습한 것을 통해 추론하고 문제 해
결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의사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등을 구
현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1) 자연어 처리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은 컴퓨터가 인간의 자연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인간처럼 인식하
고 말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이때 자연이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특정 목적
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에 사용하여 오
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언어를 의미한다. 즉 통상적인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은 언어를 말한다. 자연어 소통은 사고 역량과 연결되어 있어 컴퓨
터의 지능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인공지능의 자연어 소통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이 1950년 영국의 전산학자였던 앨런 튜링 
(Allan Turing)이 개발한 튜링 테스트이다. 튜링 테스트(Turing test)는 기계가 인간과 얼
마나 비슷하게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에 지능이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테스트이다. 튜링 테스트는 그림 1-7처럼 실제로는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화 상대편이 컴퓨터인지 진짜 인간인지 대화 당사자인 사람이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와 대화하는 줄 모르는 일반인 심사위원 30명이 컴퓨터와 분리된 상
태에서 5분간 서로 소통한 후 심사위원의 30% 이상이 사람과 대화했다고 믿는다면 통과
된 것으로 한다.
인공지능의 중요 기술인 자연어 처리 기술은 음성 인식 기술과 결합하고 점차 발전하면서 
검색, 자동번역과 통역,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비서, 대화형 지능 로봇 등 다양
한 영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

2) 인공 신경망 기술

인공 신경망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컴퓨터 학습 알고리즘이다. 인공 신경망은 인간의 두뇌 
신경세포인 뉴런과 뉴런 간 신호 연결 지점인 시냅스를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정보가 들어오면 신경세포인 뉴런이 변화하고 신경세포 접합부인 



시냅스로 연결된다.뉴런간의 시냅스 연결이 많을수록 뇌는 똑똑해 진다. 즉 정보를 많이 
접하여 기억하려 하고 생각을 많이 할수록 두뇌의 뉴런 간 시냅스 연결이 많아지면서 두뇌
가 좋아진다. 쉽게 말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할수록 머
리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모방한 인공 신경망은 인공 시냅스의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공 뉴런이 학습
을 통해 인고 시냅스의 결합 세기를 변화시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여가는 알고리즘 구조이
다. 
인공 신경망 모델에 관한 연구는 1943년 웨렌 맥컬럭(Warren McCulloch)과 월터 피트
(Walter Pitss)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컴퓨터가 네트워크 내의 요소들의 연결을 통하여 
무한한 컴퓨팅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프랭크 로젠블럿(Frank 
Rosenblatt)이 1957년에 ‘퍼셉트론(Perceptron)’이라는 최초의 신경망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 퍼센트론은 인간의 두뇌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구성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1982년 제프리 힌튼이 초기 퍼셉트론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역전파 방법, 즉 결과를 보고 
역으로 앞쪽으로 가서 조정하며 학습하는 역전파법을 다시 제시하며 딥러닝의 기초를 놓았
다.
이후 2006년 역전파법을 고안했던 제프리 힌든 교수는 ‘ 심층 신경망을 위한 빠른 학습 
알고리즘 (A fast learning for deep beliefnets)’ 논문을 통해 인공 신경망 학습 모델인 
딥러닝을 소개하였다. 그는 딥러닝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엄청 높아 많은 영역에서 딥러닝
으로 인공 지능이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 이미지넨(IMAGENET)이라는 이미지 
분류 대회에서 제프리 힌튼 교수의 제자 알렉스와 함께 알렉스넷(AlexNet)이라는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84.7%의 정확도로 압도적으로 우승하였다. 이후에는 대부분의 참가팀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2016년 인공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인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
을 4:1로 승리하면서 딥러닝으로 대부분의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고 최근에선 딥
러닝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는 신경망 기술은 인공지능 연구의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인공지능을 본궤도
로 올리며 인공지능 시대를 가져오게 한 핵심적인 시술이다. 인공지능하면 떠오르는 기계
학습, 딥러닝 그리고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학습 및 이미지 인식, 동영상 인기과 변
환 등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인공 신경망 기술이 담당하고 있다.

3. 인공지능의 분류와 종류

1) 인공지능 개념 차원의 분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기계학습)과 딥러닝(심층학습)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관련 가장 많이 회자 되고 있으면서도 혼동되고 있는 개념이다.
간단하게 분류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닯은 지능 시스템 전체를 일컫는 총괄적인 개념이
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기계)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 
기술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에서 인간의 뉴런과 시냅스를 모방한 



인공 신경망을 활용하는 알고리즘 기술 방법이다. 즉 인공지능이 최상위의 개념이며 그중
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중의 하나가 딥러닝인 것이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기술의 하나로 인공 신경망을 입력층, 출력층 그리고 여려 
겹의 은닉층을 쌓아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방법이다. 즉 딥러닝은 심층 신경망(DNN: 
Deep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이다. DNN은 은닉층을 2개 이상 지닌 학습 방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많은 데이터 학습 및 반복 학습 그리고 사전학습 기법과 역전파 기법을 
통해 최적의 학습 결과를 도출한다.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DNN 응용 알고리즘은 합성곱 신경망, 순환 신경망,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다.
합성곱 신경망 (CNN :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사람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한 
알고리즘이다. CNN은 데이터를 특징으로 추출하여 패턴을 파악한다. 데이터에 각 성분의 
인접 성분들을 조사해 특징을 파악하고 파악한 특징을 한 장으로 도출시키는데 여기서 도
출된 장을 합성곱(Convolution layer)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여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추상화하여 특정 층으로 표현하는 인공 신경망 기술이다. 따라서 CNN은 이미지와 영상 
인식과 처리에 효과적이다.

순한 신경망 (RNN : Recurrent Neural Network)은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시계열 데이터 
학습에 특화된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이다. RNN은 내부의 순환구를 이용하여 과거의 학습
에 가중치를 주어 현재 학습을 반영한다. 이로 인해 현재의 학습과 과거의 학습의 연결이 
가능하여 반복을 통해 학습 결과를 개선한다. RNN은 언어 정보와 음성 인식과 처리에 특
히 효과적이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 (GAN : Genarative Adversarial Network) 은 생성자과 식별자가 서
로 경쟁토록 하여 데이터를 생성케하는 모델을 뜻한다. 즉 GAN은 판별기와 생성기를 경쟁
적으로 대립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며 학습을 시키는 인공 신경망이다. 예를 들어 
GAN으로 인물 사진을 생성한다면 인물사진을 만들어 내는 것을 생성기라고 하고 만들어
진 인물 사진을 평가하는 것을 판별기라고 한다. 생성기와 판별기가 서로 대힙하며 서로의 
성능을 개선하면서 학습이 진행되어 더욱 좋은 결과의 새로운 인물 사진이 만들어지게 된
다. GAN으로 구글 브레인은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영상 
복원과 화질 보정 및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 때 효과적이다.

2)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식에 따른 분류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학습케 하여 결과를 산출케 하는 알고
리즘이다. 이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식에 따라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학습으로 
분류된다.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은 정답을 알려 주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 X를 다양하게 입력하고 ‘ 이 사진은 고양이’라고 답으로 뷴류해 주어 Y
값 고양이 라벨을 정하여 고양이 특성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지도학습에는 크게 분류와 
회귀 두가지 형태가 있다. 분류는 몇 가지 선택지에 대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맞히는 것



으로 고양이 사진 이미지를 인식하고 고양이 인지 아닌지를 맞히는 것이다. 회귀는 어떤 
데이터들의 특징을 토대로 값을 예측하는 것으로 입력된 고양이 사진으로 고양이의 나이를 
맞히는 것이다.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은 정답을 따로 알려 주지 않고, 즉 라벨을 정해 
주지 않고 학습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진을 많이 준비하여 데이터로 입력하여 
주고 ‘ 입력된 자동차를 3가지로 나눈다면 어떤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준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비슷한 데이터들을 군집화하여 3가지 결합으로 나누고 그 준거를 
제시한다. 즉 일종의 그룹핑 알고리즘으로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패턴이나 
형태를 스스로 찾아가는 학습 방법이다.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종류는 클러스터
링(Clustering), 차원 감소(Dimentionality Reduction), 은닉 마르코프 모델 (Hidden 
Markov Model)이 있다. 비지도 학습은 복잡하고 어려운 학습 방법이므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지도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비지도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은 시행 착오 와 지연된 보상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
이다. 강화학습은 실수와 보상을 통해 학습을 하여 목표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이다. 강화학
습은 원하는 결과를 목표로 가장 적합한 선택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도달토록 한다. 보상
과 벌칙을 주면서 학습을 계속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다.
강화학습의 특징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울 때 처음에는 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배운다. 타다 넘어지고 일어서다 하면
서 어떻게 해야 똑바로 간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강화학습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환경 속에 들어가서 경험을 토해서 학습케 하는 것이다. 정답은 
모르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알 수 있어서 반복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습
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3) 인공지능 활용 타입에 따른 분류

 인공지능의 종류를 인간의 두뇌 기능별로 식별형, 예측형, 대화영, 실행형으로 나누고 인
공지능의 역할을 인간을 대신하는 대행형 AI와 인간의 업무역량을 확장하는 확장형 AI 로 
나누고,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라 8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식별형의 대행형 인공지능
 식별형 인공지능은 사람의 두뇌에서 시각, 촉각, 청각, 후각, 공간 인지, 언어 이해, 기억
의 기능 영역으로 주로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 언어 인식,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동영상 
인식 인공지능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식별형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대행형 인공
지능으로 활용되면 불량품을 걸러내는 작업, 얼굴 인식으로 출입 통제, 아마존고 같은 무
인 점포에서 구매 상품 인식 자동계산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식별형의 확장형 인공지능



 이는 두뇌의 인식 기능 역할을 하며 인간의 업무 능력을 확장하는 인공지능이다. 사례로 
닥터 왓슨(Watson)이나 닥터 앤서 (Answer)를 도와 환자의 병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고, 스포츠에서 특정 선수의 영상이나 특정 장면을 검출하여 줄 수도 있
다. 

ƒ예측형의 대행형 인공지능
 이는 두뇌의 판단하고 예측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인간이 데이터를 기초로 예측하고 판단
하던 작업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다. 금융에서 예측을 통해 투자나 대출 판단을 인공지능
이 대신하거나 발전소의 데이터를 통해 24시간 이상 상태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예측형의 확장형 인공지능
 이는 사람이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일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인공지능이다. 마케팅에
서 고객 구매 예측이나 수요 예측 그라고 적합한 판매가격 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대화형의 대행형 인공지능
 이는 두뇌의 언어표현 지능으로 대화를 통한 업무로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다. 사람
들 대신하여 고객의 주문을 음성으로 대응하거나 챗봇과 음성으로 콜센터에서 응대하는 등
에 활용될 수 있다.

†대화형의 확장형 인공지능
 이는 사람이 수행하기 힘들었던 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이다. 대화로 고객 
감정을 분석하거나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실행형의 대행형 인공지능
 이는 두뇌의 인공 조정, 밸런스 기능으로 물체를 사람을 대신하여 움직이는 인공지능이
다. 자동 운전, 기계 자동제어, 창고 자재관리 로봇 등에 활용될 수 있다.

ˆ실행형의 확장형 인공지능
 사람이 하기 힘들었던 물체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다. 드론에 인공지능을 장착
해 사람보다 정밀한 운전과 촬영을 하고 로봇과 기계에 인공지능을 장착해 사람을 도와 물
건을 옮기고 이동할 수 있고 홈 가전 작동 제어에 활용 돨 수 있다.

4.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

1)인공지능 개발 트렌드

인공지능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개발 트랜드는 단순히 인지 능력에서 벗어나 인지한 환경 속에서 최
적의 답을 찾아내고, 여기에 스스로 수행한 학습을 더해 추론 및 예측을 하며, 미래에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행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 산업이 2,000조 원에 이르는 시장을 창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7,000조 원에 이르는 파급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맥킨지는 전망하고 있다.

2)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 단계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단계: 협의 인공지능(ANI: Artficial Narrow Intelligence, 약 인공지능)

협의 인공지능(약 인공지능)은 특정한 부분에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다. 현재 활
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약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약 인공지능에 의해 콜 센터 
상담원, 개인 비서, 택시 운전사, 세무사, 은행원,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업이 인공지능으
로 대체 또는 확장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글의 알파고와 자동기계 번역기, IBM 
닥터 왓슨과 국내의 닥터앤서,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페이스북의 자동얼굴 인식, 
오픈AI의 Chat GPT , 소프트 뱅크의 페퍼, 엔비디아의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등이 있다.

두 번째 단계 : 범용 인공지능(AGI: Artifitial General Inteligence, 강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대등한 지능을 가진다. 알파고의 바
둑이나 구글 번역기의 외국어 번역과 같은 특정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동
등하거나 우월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업무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2020년 12월 알파고 개발사인 딥마인드는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초기 모델인 뮤제로
(Muzero)를 발표했다. 바둑 게임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 그리고 바둑 외에도 
체스와 장기 게임을 마스터한 알파 제로에 이어 뮤제로는 기존 알파 인공지능과 다르게 게
임에 대한 어떠한 규칙도 제공하지 않고 바둑, 체스, 장기 게임과 아타리(Atari) 비디오 아
케이드 게임을 스스로 학습하여 마스터하게 하였다. 즉 뮤제로 인공지능은 알려지지 않은 
환경에서 승리 전략을 계획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규칙을 알 필요도 없이 새로운 게
임을 스스로 마스터하는 초기 형테의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도 방문하였고 세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인공지능 로
봇 소피아도 핸슨 로보틱스에서 인간과 같은 수준인 범용 인공지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계
속 개발하고 있다. 
완성된 범용 인공지능 사례는 아직은 없으며 과학소설이나 미래를 다룬 영화 속에 등장하
는 발전된 인공지능  로봇들, 예를 들면 영화 ‘아이 로봇’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 서니
(Sonny)가 범용 인공지능의 사례이다.

세 번째 단계: 슈퍼 인공지능 (ASI: Artificial Super Inteligence, 초인공지능)



슈퍼 인공지능(초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다. 슈퍼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지능을 갖추며 완전한 마음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유 의지
도 가진다. 인공지능이 슈퍼 인공지능 단계에 접어들면 자체 기능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능력의 한계는 현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발전한다. 결국 한 개의 슈퍼 인공지
능이 전 인류 지능의 합을 넘어서는 특이점이라고 번역되는 싱귤레러티(Singularity)가 도
래하게 된다. 인공지능 과학자 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Ray Kursweil)은 현재의 인공
지능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서기 2045년경에 슈퍼 인공지능이 구현되고 특이점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슈퍼 인공지능이 구현되면 인류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기아, 기후 
변화, 우주 개발 등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인간 능력과 수명의 무한 
확장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반면에 디스토피아 영화처럼 인류가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 조치가 없으면 인류는 인공지능 기계를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인공
지능에게 정복 당하여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거나 멸종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3)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 방향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 방향을 8가지를 알아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 및 학습 데이터 구축 등 전문가의 개
입 없이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에 용이하게 적응하여 업무 처리 숙련도가 성장하는 인
공지능.

‚일반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슈퍼 휴먼 성능과 함께, 현존 AI에
는 결여된 융통성 발휘를 위한 일상생활 속 활용이 쉬운 인공지능.

ƒ초기에 설정한 목표나 업무 환경이 불분명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도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인간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공지능.

„추론결과 응답의 내용 함의를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맥락과 
의미, 감정, 의도 이해 기반 소통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게임 등 가상세계나 컴퓨터 모니터 위주 상호작용을 탈피, 실세계 물리적 환경의 다양한 
대상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인공지능.

†사람의 지능처럼 가끔 오류도 있지만, 오류를 깨닫고 자가 교정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인공지능.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한 도입으로 인해 야기될 소지가 큰 부작용에 대한 법적인 규
제에 대비한 편향성, 공정성 등의 문제 인식과 자가 통제하는 인공지능.

ˆ사회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존을 용인받을 수 있도록 인간 지능의 바람직한 면을 
닯 되 동반자 개인뿐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 차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헌신적/ 이타적인 



윤리지능,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는 인공지능.

4)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대응 필요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인류의 삶에 영향을 주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터넷
과 스마트폰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와 삶에 필수재가 되어 모든 지능을 연결하고 
모든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스스로도 진화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이미 스마트폰과 자건, 기계,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기업 경영, 보건, 의료, 국
방, 금융, 복지, 교육, 보안, 전자정부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 분야에도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인공지능은 언론, 문학, 영화, 광고, 음악, 그림 등 인류의 고유 영역으로 여
겨졌던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창작물로 인간과 겨루고 있다.
 인공지능 선도 기업 IBM에 따르면 미래엔 인공지능과 인간이 대화하며 교류하고 협력하
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도하고 멘토링하는 수준까지 발전될 것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
업이 중요하게 된다고 예측하였다. 
조만간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인 AQ（AI Quotient), 즉 인공지능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역량으로 평가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이를 건강하게 잘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해
지고 있다. 조만간 특정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많은 분야가 생겨 
나게 된다. 따라서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인공지능
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인공지능은 동전의 양면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와 사회에 유용할 수도 
유해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언제까지든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고 인간의 
제어권 내에 있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를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국제적인 공
동의 노력도 꼭 필요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어령 전 
문화장관이 쓴글 중에 “ 인간 중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과 말이 경주를 한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인간이 말에게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말에 올라타서 달
리는 것이다. 이러면 인간은 말을 조정하여 원하는  곳으로 편하게 원하는 속도로 달릴 수  
있다.” 라는 글처럼 인공지능도 같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우리 
인간보다 똑똑해 지면 어떡하느냐고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올라타서 인공지능
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원하는 미래 방향으로 가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미래 발전도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유용할 것인지 유해할 것인지는 모두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